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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개인의 진로발달궤적이 가족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통칭하여 경력단절이라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들이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게끔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취업욕구는

일 동기, 자아실현욕구, 구직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영향요인으로는 개인심리적 변인,

가족변인, 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181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종속변인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요

인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들 간에 일과 가족에 부여하는 중요도

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 유형에 따라 재취업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점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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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율 차이가 큰 나라이다. 2017년

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남녀의 노동시장 참

여율 격차는 약 20.3%로 터키, 멕시코. 인도네

시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큰 차이이다(OECD, 2018). 반면,

우리나라 고등 교육은 남녀 학생 비율에 차이

가 크지 않다. 2016년도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73.5%로 남성보다 7.2%p가 높고(통계청, 2017),

고등 교육 재적 학생 수 역시 344만명 중 여

성이 43.6%이다. 이처럼 교육 장면에서의 수

적인 성별 평등은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성별

평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

은 교육 기회와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성별

평등에도 불구, 노동시장 참여율의 성별 불균

형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시작

되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율은, 우리

나라의 독특한 특성을 더 잘 드러낸다. 일반

적으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에서는 주로 거꾸

로-U자형 곡선을 보인다. 이에 비해, 국내 여

성의 생애 주기별 노동 참여율은 M자형 곡선

의 형태를 띤다. 이 M자형 곡선의 움푹 들어

간 부분은 바로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의 여성들이다(국미애, 2018; 이혜림, 2013). 이

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녀양육에 대

한 부담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권희경,

2010; 민현주, 2011).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

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주로 여성의 몫

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을 느

끼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 외에도 근로조건이

나(국미애, 2018), 가족의 반응이나 지지 정도

등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요인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만을 대상으

로 한 생애주기별 노동시장참여율은 M자가

아닌 L자형 곡선을 보인다. 이는 고학력 여성

일수록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하면 나이가

들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

는 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고, 많은 경우 노동

시장 참여 시기는 교육을 이수한 직후인 경력

의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순현, 2015). 이에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나

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부와 사회 차원의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왜 중요

한가? 첫째,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다(이혜림, 2013).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의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남성들과 대등하다.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는 시선에 따라 의

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교육은 받았으나 노동자로서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해 개발된 개인들의 능력과 기술을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력

자원개발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또한,

교육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노력과

시간의 투여에 비해 노동력 활용이 제대로 되

지 않는다면 효율성도 떨어진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가 지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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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가 강화될 수 있고, 이로 인

해 노동시장의 편향성은 강화된다(Hegewisch,

Liepmann, Hayes, & Hartmann., 2010). 셋째, 개

인적, 심리적 차원에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일

은 개인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 대체로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고용 상태인 사람들

보다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또한, 고용상태라도 자신이 가

진 능력보다 일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낮은 경

우인 불완전 고용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Friedland & Price, 2003).

따라서, 그 이유가 자발적이든 아니든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거나, 일하게 되더라도

불완전 고용상태일 때, 여성 개인의 삶은 만

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경력단절여

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중요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으나 정책 제안과 관련된 연구가 주

를 이룬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개인심리

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최근 시도되고 있으나

주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논문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만,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거나, 경력단절

을 발생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 파악에 초점

을 두기보다, 경력단절 여성 개인의 진로 발

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

의 질적 방법을 통해 발견한 연구 결과에 새

로운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1.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어 왔다. 첫째는 여성들이 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가에 대한 연구이고(예:

국미애, 2018; 전혜진, 2016), 둘째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이

다(김미숙, 2017; 최민정, 2017). 본 연구는 경

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동기와 욕

구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

된 문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시 방해가 되는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이나

조직맥락요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한 번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경력단절이 일어날 확률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해 낮다(Moen, Robison, & Fields,

1994). 그러나,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하면 재진입은 더 어렵다고 보고되

었다(오은진, 2017). 이런 현상의 주 이유로 학

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

적한다(장서영, 2008).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일정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일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연하와 이동

명(2017)은 경력단절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구직의사가 높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권희

경(2010)과 하애란(2010)은 교육수준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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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욕구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원인으로 가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적하거나(권희경 2010), 연구집단의 특성을

주목했다(하애란 2010). 어느 쪽의 연구결과든,

고학력여성들의 재취업욕구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그들의 기술이나 역량수준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

과 인적자원의 공급에 불일치(mismatch)가 있

음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노

동시장 재진입 확률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들의 가족 배경과 경제적 필요와 관련이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배우자도

교육적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임

금 수준이 높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이므로 여

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해야 하는 동기가 가

계경제가 어려운 경우보다 떨어질 수 있다

(Raymo & Lim, 2011).

경력단절여성들의 개인심리적 요인도 노동

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우울감 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 욕구의 증가 속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완만하다고 보고하였다(손정

민, 2017). 반면, 진로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경력단절여성일수록 자신의 경력에 대한 계획

이 더 분명한 경향이 있었고(이수분, 이정희,

2017), 진로적응성도 높았다(서경희, 곽원준,

심지현, 2014). 구직행동을 예측하는 변인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구직행동이란 한 개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수

반되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력

서를 쓰거나 주변인들에게 구직과 관련한 정

보를 얻는 등 일련의 행동을 일컫는다. 구직

행동이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일수록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메타분석 결과,

구직행동에는 주로 성격이나 동기 관련 변인

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외향성과 성실성, 자기효능감, 고

용몰입 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직행동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 동기 요

인으로 나타났다(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진

로관련 자기효능감은 경력계획과 정적인 관계

를 가졌다(이수분, 이정희, 2017). 이처럼 재취

업욕구에 대한 문헌을 살펴본 연구에서 비교

적 일관되게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이에 진로관련 자기효능감, 즉 구직효능감이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요인 중

하나는 진로장벽이다(Lent, Brown, & Hackett,

1994). 위에서 고찰한 자기효능감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요인인 반면,

진로장벽은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진로장벽이란, 한 개인의 자신의 진로설계나

수행에 있어 저해되는 요인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고, 실증 연구 결과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진로 준비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난다(김종운, 박성실, 2011; 이희정, 김금미,

2010). 또한,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진

로장벽을 많이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Luzzo

& McWhirter, 2001). 따라서, 노동시장 재진입

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이라면,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는 것이 재진입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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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요인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진로장벽을 많이 인식할수록 적

극적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효능감과 경력단절여

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두 가지 요인 모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구직

효능감과 지각한 진로장벽 각각이 재취업욕구

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노동시장 재진입에 큰 방해 요인 중 하나는

가족에서 기인한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역시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행위와 관련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집단에 주목하고 있다(국미애,

2018). 경력 단절의 원인이기도 한 자녀 돌봄

은,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우자가 육아나 가사노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도 노동시

장 재진입의 큰 저해요인이다(김경아, 2017;

김선화, 2009; Raymo & Lim, 2011). 이런 문화

적 규범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여성이 일을 줄

이거나 여성이 돌봄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

족 단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Becker

& Moen, 1999). 그리고 이처럼 여성들이 자신

의 경력보다 가족돌봄에 더 몰입하는 행동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Higgins, Duxbury, & Lee, 1994).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막내 자녀의 나이가 어

릴수록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낮을 것으로 예

상하였다.

2. 일과 가족 중요도

성인의 진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영역 중 가족영역의 삶을 떼어놓고 이야

기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출

산이나 육아와 같이 가족에서의 역할을 이행

해야 함에 따라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는 것만 보아도 한 개인의 진로가 가족영역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

과 가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일과 가족중요도에 대한 “차이”는 두 가지 다

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

로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이다. 개인

간 중요도의 차이는 서로 다른 두 사람(또는

그 이상)이 하나의 영역에 부여하는 중요도의

차이를 뜻한다. 한 사람이 일을 중시하는 정

도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높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

요한가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다. 다른 한편

으로는 한 사람이 두 가지(또는 그 이상) 삶의

영역에 대해 평정하는 중요도가 서로 다를 수

도 있다. 이를 개인 내 차이라고 부른다. 즉,

한 개인이 일과 가족에 상대적으로 부여하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일보다

는 가족을 더 중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가족보다는 일을 더 중시할 수도 있다. 그리

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일

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삶의 영역이 각 개인

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재취업욕구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중요도를 살펴

봄에 있어서는 개인 간 차이에 의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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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되는지, 그리고 개인내 차이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가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나 삶의 지향

성(life orientation)에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가

지 정도로 삶의 지향성을 보고한다. 예를 들

어, Hakim(2003, 2006)은 그녀의 이론을 통해

여성들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은 그 여성이 어떤 삶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이 살고자 하는 삶

의 지향성에 따라 가족 지향적 여성(family-

centered), 일과 가족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

지 않는(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선호하는) 적응

적 여성(adaptive), 그리고 일에 몰입하여 사는

삶을 지향하는 일 지향적 여성(work-centered)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Friedman과 Greenhaus

(2000) 역시 일과 가족이 상충하는 관계인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지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마다 일과 가족 중 어느 역할에 더 우선

순위를 두는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들은 네 가지 유형의 집단을 발견하였다. 경

력을 우선시하는 집단(career group), 가족을 우

선시하는 집단(family group), 경력과 가족을 둘

다 중시하는 집단(career+family group), 그리고

자신과 사회를 중시하는 집단(self/society group)

이다. 연구결과, 경력우선집단와 경력과 가족

을 둘 다 중시하는 집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경력 몰입도나 승진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일과

가족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나 행동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외에도 Cinamon과 Rich(2002a, 2002b),

Friedman과 Weissbrod(2005), 김언희와 김병석

(2017) 등도 명칭을 달리하지만, 일과 가족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행동 패

턴이 다름을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야 했

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들이 노동시

장에 재진입하는 데에 개인이 가진 삶의 지향

성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일

이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경

력단절여성과 일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한 경

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에 대한 필요나 욕

구가 다를 수 있다. 일 지향성이 높은 경력단

절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의 욕구가 높은데

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요인으로 재진입이 어

렵다면, 구조적 문화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

다.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입

방식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일

과 가족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측정하고, 개인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을 통한 모

형 검증으로 변인중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를 통

해, 개인 내 차이에 초점을 맞춘 사람중심적

관점으로도 살펴보겠다.

3. 연구문제

앞서 고찰한 것과 같이 경력단절은 여성의

진로발달 선상에서 볼 때, 특정 생애주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의 진로를 지속적으

로 추구함에 있어 도움이 되거나 방해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종

속변인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욕구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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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일 동기, 자아실현 욕구, 구직행동의

세 가지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재취업욕구는

그 개념상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이

지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

로서의 일자리를 뜻하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일을 통해 자기 삶

의 비전을 얼마나 실현하고 싶은지가 내포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재취업욕구나 동기가

높으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도 드러날 것이

라고 보았기에 구직행동도 재취업욕구를 나타

내는 변인으로 간주하고 해당변인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기존 문헌에서 일관적으로 중요하다

고 언급된 인구학적 변인인 여성의 교육수준

과 경력 단절 기간, 가족 관련 변인으로는 경

제적인 필요와 막내 자녀의 나이, 심리적 요

인으로는 구직효능감과 진로장벽을 측정하였

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

것처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일-가족에 부여

하는 중요도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 및

방해 요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 일-가족 관련 중요도의 영향력을 독립변

인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갖는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존 실증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

인의 일-가족 중요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특히, 회귀분석을 통

해 다른 독립변인들이 설명하는 변량을 제하

고 일-가족 중요도의 고유한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일-가족 중

요도의 개인 간 차이가 설명하는 부분과 개인

내 차이, 즉 일-가족 중요도 프로파일에 따라

재취업 욕구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할 연구문제와 구체적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문제 1: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족 중요도

프로파일은 어떠하며, 프로파일에 따라 재취

업욕구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40대 여성 중 현재

경력단절 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

양한 연령대의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데

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이메

일을 2018년 1월 31일에 보냈다. 긍정적인 의

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다시 연구에 대한 자세

한 설명과 함께 설문내용을 이메일로 같은 해

2월 5일에 보냈고, 약 2주간 총 235명이 응답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18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54명

의 자료는 설문지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던 경

우이다. 분석에 포함된 181명의 여성의 평균

연령은 34.4 세(SD = 3.5)였고, 대부분 결혼상

태(98.9%)에 있었다. 대부분 1명 이상의 자녀

가 있었고(56.4%는 자녀 1명, 36.5%는 자녀 2

명, 6.6%는 자녀 3명이라고 보고함), 전체 참

여자 중 64.1%가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

하라고 보고하였다. 경력단절 전, 평균 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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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 3.4)을 일했던 경험이 있으며, 교육수준

은 비교적 고학력이었다(58.6%가 4년제 대졸,

14.4%가 대학원 졸, 13.3%가 전문대졸).

2. 연구도구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은 재취업욕구였고,

이를 반영하는 세 가지 변수를 측정하였다.

일 동기. 일하는 동기(Motivation to work)는

Duncan(1969)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고, 다

른 활동보다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의 동기

정도를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응답자는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일하는 것이 집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 “나는 일하러 가는 것

보다 하루 종일 집에서 긴장을 풀고 싶다(역

채점)”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6이었다.

자아실현욕구. 아실현욕구 또한 취업을 하

고자 하는 욕구 내지는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종속

변수의 하나로 측정하였다. 자아실현욕구는

Gould, Moore, McGuire와 Stebbins(2008)가 개발

하고 황선환과 서희진(2009)이 번안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척도 내용 중 자아실현 관련

6문항을 단일 차원으로 김민지(2012)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본 연구주제와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반응척도는 1점(전혀 아니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일에서 잠

재력을 발견한다”가 있다. 김민지(2012)의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

에서는 .89로 나타났다.

구직행동. 구직행동은 Blau(1994)가 개발한

14개 문항을 이교영(2005)이 수정·보완한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의 구직행동

은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뉘어있는데, 준

비단계의 행동으로는 “지난 2주 동안 인터넷

을 통해 구직정보를 탐색한 적이 있다”, 실행

단계의 행동으로는 “지난 2주 동안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는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응답하였고(1=전혀 아니다, 5=매

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교영

(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구직효능감. Michigan 대학의 사회조사연구

소에서 제작한 Job Survey (Vinokur, Price &

Caplan, 1991)의 6문항과 Kanfer와 Hulin (1985)

이 구직효능감 측정을 위해 사용한 4문항 중

미시간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사용한 척도와 중

복되지 않는 2문항을 덧붙여 이교영(2005)이

총 8문항으로 간추린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

시 문항으로는 “취업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

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자신

이 있다”였고 응답자는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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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문항 점수의 평균을 구직효능감 점

수로 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9로 나타났다.

지각한 진로장벽.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손은령(2001)이 개발하고 이성식

(2006)이 수정하고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응답할 수 있다. 차별, 다중역할로 인

한 갈등,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

족,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

념 등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직

장 상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것

이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제

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

의 응답 내용을 평균을 내어 총점을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는 .93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중요도 . Stevens, Puchtell, Ryu와

Mortimer(1992)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귀하

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

고, 네 가지 영역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중

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가지 영역은 “직업이나

진로”, “결혼,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되기,

자녀와의 관계”, “부모나 친척들과의 관계”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은 기존 문헌에

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활용된 문항으

로 개인이 일과 가족영역에 상대적으로 부여

하는 중요도를 평정하기에 적절하다고 나타났

다(Lee & Vondracek, 2014).

경제적 필요. Vinokur와 Caplan(1987)이 사용

한 세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현재 가계수입으로 살아가

기 어느 정도로 힘듭니까?”가 있고,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1(전혀 힘들지 않음)부터 5(매

우 힘듦)점으로 응답 가능하였다. Vinokur와

Caplan(198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도 .85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막내 자녀의 연령은 3

세 미만(준거 그룹), 3세 이상 7세 미만, 7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더미 변수로 코

딩하였다. 여성 본인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

하, 4년제 대학 졸업 이하 (준거 그룹), 그리고

대학원 재학과 그 이상의 세 그룹의 더미 변

수로 코딩하였다. 경력 단절 기간은 개월 수

로 코딩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문제1은 재취업욕구 변인에 해당하는

일 동기, 자아실현욕구, 구직행동을 각각 종속

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

계학적 변인을 포함한 독립변수를 모형에 투

입 후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2는 일과 가족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

네 개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먼저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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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일 동기

2. 자아실현욕구 .49***

3. 구직행동 .24** .27***

4. 경력단절기간(개월) -.10 -.18* -.02

5. 구직효능감 .30*** .50*** .33*** -.29***

6. 지각한 진로장벽 -.28*** -.26*** -.02 .14 -.44***

7. 경제적필요 -.02 .06 .34*** -.01 .06 .11

8. 중요도_직업/진로 .45*** .33*** .23** -.06 .28*** -.10 .07

9. 중요도_결혼, 배우자와 관계 -.10 .04 -.12 -.04 .12 -.06 -.09 .11

10. 중요도_부모되기,자녀와 관계 -.07 .03 -.09 -.10 -.08 .01 -.09 .05 .38***

11. 중요도_부모나 친척과 관계 .03 .09 -.01 -.08 .20** -.19* .03 .13 .32*** .17*

평균 (M) 3.29 3.68 2.22 46.15 3.17 3.04 3.25 4.15 4.81 4.94 3.97

표준편차 (SD) 0.58 0.57 0.89 31.58 0.72 0.53 0.79 0.78 0.48 0.24 0.89

*p < .05. **p < .01. ***p < .001.

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다. 이때, 변수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랐기

때문에 각 변수를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로 표준화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

대상자들을 일과 가족에 대한 중요도가 동질

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Hair와 Black

(2000)의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먼

저 Wards의 위계적 군집분석방법을 실시한

후,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을 실시한 후에는 군집을 명목변수로 취급하

고,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

(즉, 일 동기, 자아실현욕구, 구직행동)에 차

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재취업욕구를

반영하는 종속변수라고 보았던 일 동기, 자아

실현욕구, 구직행동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로

보아(r = .24~.49), 서로 상관은 있으나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 변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력단절기간이 길수록 자아실현

욕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r = -.18, p <

.01),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 동기나 구직

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방향성은

같았다. 일의 중요도와 가족의 중요도는 유의

미한 상관이 없다고 나와(r = .05~.13, p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7

.05),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족에

대해서도 중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

나, 가족과 관련한 세 가지 문항,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는 서로 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어 가족 중에서 특정 관계에

대해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도 중요하다

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왜도는 절대값 3을 기준으로, 첨도는 절대

값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되기, 자녀와

의 관계”변수는 왜도와 첨도가 심하여 회귀분

석에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았다. 로그변환(log

transformation), 루트변환(square root transformation)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의 변환(data

transformation)을 시도하였으나 왜도가 수정되

지 않았다. 표 1에서 보듯, 평균이 매우 높고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원자료를

살펴본 결과, 응답 범위가 1에서 5임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응답 범위는 4

에서 5의 수준을 보여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부모되기나 자녀와의 관계는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의 참여자들인 경력단절여성들을 이해함에 있

어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연구에 반드시 포

함시키고자 하였다. 가족과 관련한 세 가지

항목,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친척과의 관

계에 부여하는 중요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가족 중요도”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그러

나, 이후 군집분석에서는 네 가지 변수를 독

립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군집분석

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아

니라, 자료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수의 정상성 가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

문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

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우

선, 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

육수준, 지각한 진로장벽, 일 중요도, 가족 중

요도가 있었다.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그 이하

의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의 경우, 대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니거나 졸업한 여성들보다 일

동기가 낮았다(β = -.13, p < .05). 반면, 대학

원을 조금이라도 다녔거나 졸업한 여성들은

대학교만 다닌 여성들보다는 일 동기가 높았

다(β = .17, p < .05).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

수록 일에 대한 동기는 낮게 나타났다(β =

-.25, p < .01). 일에 대한 중요도는 높이 평정

할수록 일 동기가 높았지만(β = .41, p <

.001), 가족에 대한 중요도는 높이 평정할수록

일 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 p < .05).

자아실현 욕구를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는

교육수준, 구직효능감, 일중요도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전문대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준거 그룹

보다 자아실현 욕구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β 

= -.16, p < .05). 일 동기와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정할수록(β = .21, p <

.01)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구직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실현 욕구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β = .38,

p < .001).

마지막으로, 실제로 구직을 얼마나 했는지

를 보는 구직행동을 종속변수로 둔 모형에서

는 구직효능감과 경제적 필요만이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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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기 자아실현욕구 구직행동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4.15 (0.24)*** 3.97 (0.25)*** 2.46 (0.56)***

3세-7세1 -0.07 (0.08) -.06 0.06 (0.09) .05 0.10 (0.14) .05

7세이상1 -0.26 (0.16) -.10 0.03 (0.17) .01 -0.12 (0.27) -.03

전문대졸 이하2 -0.21 (0.10) -.13* -0.24 (0.10) -.16* -0.01 (0.16) -.00

대학원 이상2 0.24 (0.09) .17* -0.02 (0.09) -.01 0.12 (0.15) .05

경력단절기간 0.00 (0.001) .01 -0.001 (.001) -.05 0.00 (0.002) .07

구직효능감 0.08 (0.06) .09 0.31 (.06) .38*** 0.41 (0.10) .33***

지각한 진로장벽 -0.28 (0.08) -.25** -0.09 (0.08) -.08 0.11 (0.13) .06

일 중요도 0.31 (0.05) .42*** 0.16 (.05) .22** 0.16 (0.08) .14

가족 중요도 -0.25 (0.09) -.18* -0.06 (.09) -.04 -0.25 (0.15) -.12

경제적 필요 -0.01 (0.05) -.01 0.02 (.05) .03 0.33 (0.08) .30***

수정된 R2 .31 .27 .20

1.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가 준거그룹임. 2. 대학졸업 이하가 준거그룹임.

*p < .05. **p < .01 ***p < .001.

표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 = 181)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직효능

감이 높을수록 구직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

이 있었고(β = .35 p < .001), 경제적 필요가

강한 여성일수록 구직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

로 나타났다(β = .28, p < .05).

최초 연구를 설계할 당시에 포함하였던 가

설은 아니지만,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는 과

정에서 새로운 가설이 대두되어 사후 분석

(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을 위

한 가설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입이 가

능한 변인(예: 일 중요도, 가족 중요도)이 상대

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변인인 경력단절기간

과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

제 1을 위한 모형에서 추가적으로 3개 모형을

검증하였고, 각 모형은 일 중요도와 경력단절

기간의 상호작용항과 가족 중요도와 경력단절

기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일 중요도와 경력단절기간의 상호작용이 일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3).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

그림 1과 같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일 중요도가 높은 여성

이나 낮은 여성이나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일 동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러나 일 중요도가 높은 여성들일수록 오히려

그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일과

가족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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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 중요도와 경력단절기간의 상호작용이 일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일 동기 자아실현욕구 구직행동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4.08 (0.24) 3.90 1.85 (0.41)

3세-7세1 -0.10 (0.08) -.08 0.05 .04 0.12 (0.14) .06

7세이상1 -0.26 (0.16) -.11 .0.00 .00 -0.14 (0.27) -.04

전문대졸 이하2 -0.21 (0.10) -.13* -0.23 -.15* -0.01 (0.16) .00

대학원 이상2 0.20 (0.09) .14* -0.02 -.02 0.15 (0.15) .07

경력단절기간 0.00 (0.00) .02 0.00 -.03 0.00 (0.00) .07

구직효능감 0.09 (0.06) .11 0.32 .39*** 0.40 (0.10) .33***

지각한 진로장벽 -0.25 (0.08) -.23** -0.06 -.06 0.10 (0.13) .06

일 중요도 0.27 (0.05) .36*** 0.14 .20** 0.19 (0.08) .16*

가족 중요도 -0.24 (0.09) -.17** -0.07 -.05 -0.28 (0.15) -.13

경제적 필요 0.01 (0.05) .01 0.03 .04 0.33 (0.08) .29***

일 중요도*단절기간 -0.01 (0.00) -.18** 0.00 -.06 0.00 (0.00) .09

가족중요도*단절기간 0.00 (0.00) .07 0.00 .12 0.00 (0.00) .02

수정된 R2 .33 .28 .20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가 준거그룹임. 2. 대학졸업 이하가 준거그룹임.

*p < .05. **p < .01 ***p < .001.

표 3. 경력단절기간과 일-가족 중요도의 상호작용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효과 (N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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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N)
유형 1

(n = 109)

유형 2

(n = 60)

유형 3

(n = 12)

상대적 중요도 가족 중심 일-가족 중심 일 중심

직업이나 진로 44.14 60.83 49.09

결혼, 배우자와의 관계 50.77 51.93 33.35

부모되기, 자녀와의 관계 52.54 52.54 14.27

부모나 친척들과의 관계 50.10 51.62 40.96

주. 프로파일 점수는 원점수를 표준화한 T점수임. 군집유형에 따라 경력단절기간(개월수), 자녀수, 본인연

령, 최종학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단, 막내자녀의 연령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일 중심 유형의 여성들의 막

내자녀연령이 가족 중심 그리고 일-가족 중심인 여성들의 막내자녀연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경력단절여성들의 일-가족 중요도에 따른 유형 (N=181)

재취업욕구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집단 내 일-가족 중요도의 프

로파일을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Wards

의 위계적 군집분석방법을 실시한 결과 군집

의 수로 4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었으며, 군

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한 후에는 비위계적 군

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러나, 이를 통해 드러난 군집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어려워 근사치인 5개와 3개 군집으로

각각 다시 분석을 한 결과, 이론적으로 세 개

군집이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개 군집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집단의 유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정 유형의 프로파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유형의 사람들이 각 차원(변수)에 있

어 상대적으로 어디에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

거나 적게 부여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 하

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다른 유형과의 점

수 차이이다. 즉, 한 차원(변수)에서 다른 유형

의 사람들과는 얼마나 더 중시하거나 덜 중시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각 유형에 대해 이름을 붙였

다.

우선 첫 번째로 경력단절여성 사이에서 많

이 나타난 유형은 “가족 중심”유형이었다. 이

유형을 보이는 경력단절여성들은 직업이나 진

로보다는 가족(배우자/자녀/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

었다. 또한, 가족구성원에 따라 중요도 차등을

크게 두지 않고 있었고, 주요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도 이 유형의

여성들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정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여성들이

보인 유형은 “일-가족 중심” 유형이다. 이 여

성들은 일과 가족 모두에 대해 비교적 중요하

다고 여기고 있었다. 유형 내 프로파일을 보

면, 가족보다 일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

였지만, 다른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서 직업과

진로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평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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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기

M(SD)

자아실현욕구

M(SD)

구직행동

M(SD)

가족 중심 (n = 109) 3.07 (0.53)a,b 3.56 (0.54)a 2.08 (0.86)

일-가족 중심 (n = 60) 3.64 (0.58)a 3.90 (0.59)a 2.40 (0.93)

일 중심 (n = 12) 3.49 (0.45)b 3.64 (0.53) 2.51 (0.84)

분산분석 결과 F(2, 178) = 24.61*** F(2, 178) = 7.22* F(2, 178) = 3.26*

주. 알파벳이 같은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p < .05. ***p < .001.

표 5. 일-가족 중요도 군집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 분석

있었다는 점에서 일과 가족이 모두 중요한 유

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일 중심”유형이라 명명하

였다. 이 집단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직업

과 진로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중요

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

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유

형 내에서 각 영역의 중요도평정을 비교하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를 모

두 고려하여 가족보다는 일이 중요한 유형이

라고 명명하였다.

각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명목변수) 종속

변수인 일 동기, 자아실현욕구, 구직행동에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분석 결과, 군

집에 따라 일 동기, 자아실현욕구, 구직행동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Bonferroni교정

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주된 차이는 일-가족 중심 유형

과 가족 중심 유형 사이에서 나타났다. 일-가

족 중심 유형은(M = 3.64, SD = 0.58)은 가족

중심유형(M = 3.07, SD = 0.53)보다 일 동기

가 높았다. 또한, 일 중심 유형의 사람들도(M

= 3.49, SD = 0.45) 가족 중심 유형의 사람들

보다 일 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아실현

욕구 정도는 일-가족 중심 유형이(M = 3.90,

SD = 0.59) 가족 중심유형보다(M = 3.56, SD

= 0.54) 높았다. 구직행동은 사후분석에서는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자 함에 있어 개인심리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가 기존 문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동기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재취업욕구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경력단절여

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개입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다

른 가족요인들(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돌봄행

위나 가사분담)이나 환경적 요인(예: 조직 내

차별문화)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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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와 전체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심리적 요인

인 구직효능감이나 지각한 진로장벽, 일과 가

족에 부여하는 중요도 등은, 개인 단위의 미

시적 요인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즉, 스스로 자신의 효능감이나 중요

도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

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수준에서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기여점은,

일과 가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을 분류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유형

에 따라 재취업 욕구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힌

점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와 함의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 인지적 변인인 효능감과 지각한

진로장벽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를 예

측하는 주요요인이다. 효능감은 높을수록, 진

로장벽은 적게 지각할수록 재취업욕구와 동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효능감이 높을수록 경력계획이 명확하고

적응성도 높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이수분, 이

정희, 2017; 서경희 등, 2014; Kanfer et al.,

2001), 그리고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목표에 대

한 접근행동이 줄어든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

을 같이 한다(김종운, 박성실, 2011; 이희정,

김금미, 2010; Lent et al., 1994). 재취업 의지가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기 위

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즉, 맥락적인

요인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개인은 행동하지 않고 주저하게 된다(Ford,

1992). 따라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의 노동시장 진입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교육을 통한 구직효능감 강화, 주변인의

인식 변화를 통한 문화적 규범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직행동이 재취업욕

구를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종속변인의

하나로 채택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한다”는 행동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극을 설

명하는 가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욕구가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한 시점에 자료를 수집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욕구가 행동

으로 드러나기까지의 시간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

는 가설은 재취업에 대한 동기와 욕구가 구직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훨씬 더 복잡한 사

고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하고 싶지만,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직

을 하려고 해도 시장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기회가 존재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

어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재취

업욕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족 안에서의

육아나 가사의 분담 정도, 자신의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는 직업의 수요정도와 같은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은 다소 간과한 점이 있다. 향

후 연구를 통해 가족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

인 등의 맥락적 요인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

취업 의사결정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

단으로 보기 어렵다(국미애, 2018). 경력단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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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 할 지라도 교육수준이나 경력이 달랐

고 일과 가족에 부여하는 중요도도 달랐다(김

언희, 김병석, 2017; Cinamon & Rich, 2002a,

2002b; Friedman & Weissbrod, 2005). 물론, 개인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이 순수히

한 개인 안에서 형성된 것인지, 혹은 사회적

으로 형성된 규범이 내재화된 것인지는 엄밀

하게 가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

력단절여성들이 모두 똑같지 않고 일과 가족

에 대해 스스로 부여하는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 입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혹은 조직에서 인재를 채용

할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경력단절여성

은 이러이러할 것이다’와 같은 동질적 집단을

가정한 전제의 정책 입안보다 각 개인의 상황

과 동기 수준을 고려한 재취업 교육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력단절기간과 일 중요도가 일 동기

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았을 때, 경력

단절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취업 욕구가 사라

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사

후 분석 결과는 일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여

성들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일

동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재취업 욕구가 높았던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의 재취업 가

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여, 사기와 재취업

욕구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재를 채용하는 조직 입장에서도 일을 열심

히 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

여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

록 일 동기가 타 집단보다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우울감 상승 혹은 조직에서 가

장 일 동기 요인이 높은 구직자의 채용 가능

성 하락 등과 같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가망 조직은 경력단절 기간

이 길어지지 않도록 개입하고, 재취업 우선

타겟 대상으로 일 동기 욕구가 높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과 가족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경

력단절여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세 가

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가족을 일보다 더 중

시하는 유형, 가족과 일을 모두 중시하는 유

형, 그리고 일을 가족보다 더 중시하는 유형

이 그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중심 유

형ㅇ의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유사연구와 비교할만

하다. 먼저 미국(Friedman & Greenhaus, 2000)과

이스라엘에서(Cinamon & Rich, 2002a, 2002b) 진

행된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족 중

심, 일-가족 중심, 일 중심 순서로 사람이 많

았다. 반면,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Fournier, Lachance, & Bujold, 2009) 일-가족

중심 유형의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일 중심, 가족 중심 유형순으로 많았다. 문

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가족 중심유형이 많이 나온 연구는 연구

대상의 교육수준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일-가족 중심유형이 가장 많게 나온 연구는

비교적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주장하는 경

우였다. 이를 통해 분석했을 때, 본 연구에서

가족 중심유형이 가장 많은 이유는, 연구대상

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아서였을 수 있다고 추

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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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이나 가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

한지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는

다. 본 연구는 현재 경력이 단절된 상태의 여

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

들이 일보다는 가족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을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해석은 각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것에서도 약간 뒷받침된다. 사

후 분석 결과, 군집유형별로 경력단절기간이

나 자녀수, 본인연령, 최종학력에는 차이가 없

었다. 하지만, 막내자녀의 연령에는 차이가 있

었는데 일 중심 유형의 여성들의 막내자녀연

령이 가족 중심 그리고 일-가족 중심인 여성

들의 막내자녀연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돌봄행위의 강도가 어느 정도 경감될 때쯤

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 중심 유형의 ‘부모되기, 자녀

와의 관계’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도, 이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기

보다 자녀보다 일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거

나(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상대

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맞을 것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음을

감안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

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

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첫째, 재취업욕구를 본 것이지 실제

재취업 여부를 살펴본 것은 아니다. 즉, 취업

하고자 하는 동기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본 것일 뿐, 실제 노동시장 재진입에 도

움이 된 요인을 살펴본 것은 아니다. 본 연구

에서 대상이 되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추적조

사를 하여 1년 후나 2년 후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재취업 성공 요

인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미시적인

요인(특히, 개인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에 초

점을 맞추었다. 좀 더 거시적인 맥락, 예를 들

어, 전 직장 혹은 조직에서의 경험과 같은 조

직맥락적 특성이라든지 국가 정책의 활용 여

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개인의 진

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맥락적 요

인이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요

인 중에서는 가족요인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발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시체계(microsystem; Bronfenbrenner &

Morris, 2006)이며 특히나 경력단절 현상과 관

련해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직전 직장의 경험

(예: 상사가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지, 유연근

무제 등; 장서영, 2008)이 재취업욕구에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서의 제한점도 있다. 우선,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크지 않았으며 표본이

편의표집에 의해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나타난 결과가 편향되었을 수 있는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료수집이 한 시

점에 이루어졌고 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했

기 때문에 변인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를 나타

낼 뿐이고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결과 해석상에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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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한다.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본 연구는,

생애주기상 비슷한 시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재취업욕구의 정도나 일

과 가족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어 동

일한 잣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심리적 특성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개입과 접근이 달라져

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즉, 재취업욕구

가 높은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찾

을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개입일 수 있다. 자신의 성별이나

장애여부, 출신 등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

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

력단절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드

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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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outh Korean women experience a disruption in their career development when it intersects with

their family life course. However, many are motivated to return to work after some time. The current

study examines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career-disrupted women’s re-employment motivation. We

used work motivation, need for self-realization, and job search behavior as outcome variables and we

examined psychological, family,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predictors. A sample of 181 women, whose

average age was 34.4 years and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career-disrupted, were chosen for the study.

We collected information from self-reports and appli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self-efficacy beliefs, perceived barriers, economic need, and work importance were major predictors. Also,

three groups emerged from the cluster analysis in terms of one’s work and family importance,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re-employment motivation by group membership. We discussed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our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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